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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 
도하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삭 
이 태어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 
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카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등 여전히 믿고 의 
지하던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힘이 없어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삭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리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 
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8일은 7일의 옛 창조를 지난 새로운 날, 
곧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삭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 생 
명이 끝나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 
여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삭의 어떠함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일방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 
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 
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 
적도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 

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을 얻기가 어려웠 
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선악과 
를 먹은 후로 들어온 죄의 독소와, 하나 
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근 
본이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기 뜻과 생각, 세상 지식과 욕심으로 하 
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 
의 밀알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생명이 나왔듯, 외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는 ‘큰 예수’, 곧 교회가 세워 
졌습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교회의 사 
명은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 
활을 통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을 나타내 
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근본을 떠나고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 
로 만든 이스마엘을 버리고 본토 아비 친 
척 집을 떠나온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 즉 혼과 몸을 쫓아 
내고 추방시켜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곳 
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항의도 
사라져 버리는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내 자아를 죽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노경에 아들을 낳은 것 (7절) 
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이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죄인이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 
나님의 아들이 된 것 또한 절대 불가능에 
서 절대 가능이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 
를 베풀었습니다 (8절). 신앙 생활은 젖을 
떼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성장이 있을 때 참된 

영적 잔치와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 

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한 사건 
은 아브라함의 숨겨진 본질이 들추어지 
고 이를 죽이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합 
니다. 육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갈에게 
는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그의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 
다.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육으로 
행하는 것은 선이라도 악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생명 
으로 받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나의 선, 감정, 느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를 모르면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하며 염려, 근심, 걱정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념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 
을 인정하고 그분이 해결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마귀의 생각을 물리칩니다. 이 
것이 바로 성도의 싸움입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싸움, 승리의 삶이 성도님들께 충만하기 
를 원합니다.

◦ 올해 11월 요한계시록 집회가 있습니다.

나성교회 일정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Passage: Genesis 21:1-8 (ESV)

Date: May 25, 2025

Pastor: Dongsuk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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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the Week: 
Receiving the Life of the Son

us: not for worldly success, but to give us 
Jesus Himself.

It was difficult for Abraham to receive 
Isaac because his heart was still filled with 
things he trusted and relied upon. Likewise, 
within us is the deep-rooted toxin of sin 
that entered through the fall, along with a 
fundamental desire to be our own master 
apart from God. We often live by our own 
will, thoughts, worldly knowledge, and 
desires, resisting the Word of God.

Yet God called us in order to give us 
His eternal Son. Just as many seeds came 
from the one grain that died,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His only Son, He 
made us into many sons, establishing the 
church. As Jesus said, “You will be my 
witnesses…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o bear 
witness to the life of the Son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he One who now lives in us 
desires to reveal God’s wisdom, 
righteousness, holiness, and salvation.

Abraham’s life teaches us this essential 
truth: we must leave and abandon our old 
foundation. Just as Abraham cast out 
Ishmael—his own work of the flesh—and 
left his homeland and relatives, we are to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by the 
Spirit. We must drive out and renounce the 
old self. Without death, there can be no 
resurrection. When Abraham reached 100 
years old—when all resistance and protest 
toward God had vanished and he had 
emptied himself—that’s when the son 
appeared. In the same way, when we put 
our old self to death, the Lord who lives in 
us begins to be revealed.

That Sarah gave birth in her old age 
[v.7] shows that what was absolutely 
impossible became absolutely possible. In 
the same way, it is a miracle of absolute 

impossibility turned into possibility that 
we sinners became children of God by 
faith. On the day Isaac was weaned, 
Abraham held a great feast [v.8]. The life 
of faith involves growing from milk to 
solid food. Just as Abraham held a great 
feast on the day Isaac was weaned, true 
spiritual feasting and joy overflow in us 
when there is growth that surrenders the 
flesh to the cross.

Finally, when Sarah told Abraham to 
cast out Hagar and Ishmael, it became 
the moment when Abraham’s hidden 
nature was exposed and put to death. 
From a human (fleshly) perspective, 
Hagar did nothing wrong, but in God's 
eyes, it revealed Abraham's true nature—
trying to fulfill God's will through his 
own strength. The Bible says,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John 
3:6]”, and that the mind of the flesh is 
hostile to God. Even what appears good, 
if it proceeds from the flesh that ate the 
forbidden fruit, is evil. What God desires 
is for us to receive Jesus as our life and 
live by that life—not by our goodness, 
emotions, or feelings.

Where am I standing today? What is 
my true identity? We must know this 
clearly. If we do not know who we are, we 
will try to solve everything on our own 
and be dragged around by worry, anxiety, 
and fear. But those who are convinced 
they are children of God and have the 
resurrection life will, in every situation, 
acknowledge the Lord as their Master, 
believe that He will bring resolution, and 
resist the thoughts of the enemy. This is 
the battle of the saints. Do not look at 
yourself, but believe only in God’s Word, 
and return ownership of ourselves to 
Christ, our true Master. May this 
victorious life be full and overflowing in 
each of you.

Today’s passage speaks of the moment 
when God fulfilled His promise to Abraham 
by giving him a son, Isaac. God had called 
Abraham out of Ur of the Chaldeans and 
led him to Canaan where He gave him the 
promised son. Although Abraham was 
declared righteous because he believed 
God's promise, it took many years before 
Isaac was actually born. This delay was 
because Abraham still relied on others in 
his heart, such as Lot, Eliezer, and Ishmael. 
Therefore God waited until Abraham was 
100 years old—when all his own strength 
was gone.

The purpose of God’s call on Abraham 
was to give him Isaac. And as soon as Isaac 
was born, God commanded that he be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In Scripture, 
the eighth day symbolizes a new 
beginning—life beyond the seven days of 
the old creation, the beginning of the new 
creation. Jesus, too, rose from the dead on the 
eighth day, the day after the Sabbath. 
Therefore, Isaac’s circumcision on the eighth 
day signifies the end of the old life and the 
start of a new life. This circumcision was 
not based on anything about Isaac himself 
but was the result of God’s absolute 
command. It was God, alone, who granted 
Isaac both death and resurrection.

Abraham’s story is our story. Our 
salvation was not due to our works but 
because Jesus came a man, died, and rose 
again to make us children of God. Just as 
God gave Isaac to Abraham, He also 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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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에는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 우리 교회는 금년 11월달에 이 시대적 상황과 소명을 
따라 요한계시록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집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간 소 식

 삼나소식 온라인
나성교회 삼나소식삼성교회 삼나소식

2.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갈이 잘못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씀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 3:6, 롬 
8:7, 갈 5:17, 갈 4:28)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나성교회 EM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a. Ruth and Austin Kuklenski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 
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신 OO 집사 - 자녀(여고생)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고발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녀와 집사님의 
마음이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실명으로 
기도 제목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송주석 형제 (청년) - 목 디스크 탈출로 인한 척수증 때문에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 새신자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6월 8일, 15일)

삼성교회 소식

◦ 담임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쾌유를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 피터 송 집사 - 아들(폴 송)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 홍경아 - 한국에서의 생활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